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음력 )��� �� 2015년 11월 13일금요일제20118호 1판�������	
�	��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 방침에도 불

구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

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웠다는 반

응이 나오고 있다 물수능 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유형이나

변별력 확보를위한 고난도문제등으로

중상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

이도가높았다는게일선교사들의 평가

다 예상치못한문제등으로당혹스러움

을표시한수험생들도적지않았다

<관련기사67면>

광주지역 교사들과 수험생들은 전년

도보다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다 지난해 수능 시험의 경우 사상 최초

로 영역별 만점자 수가 1등급 커트라인

(4%)를넘어서는등변별력확보에실패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험생

들도 정부가 쉬운 수능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데다 두 차례의 모의평가가

쉽게출제된상황에서예상과사뭇다른

난이도를 접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는얘기다

국어영역의경우AB형모두다소어

렵거나비슷한수준으로출제됐다는평가

지만 문과 수험생이 주로 보는 B형의 경

우지난해보다는쉽게출제됐지만새로운

문제유형과고난도문제가섞여있어체

감난이도가훨씬높은것으로분석됐다

B형을택한중위권중상위권학생들의

경우 당혹스러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분위기도감지된다 EBS와의

연계수준이 711%에이르지만수험생들

은 국어영역이 매우 어려워 첫 교시부터

진땀을뺐다는반응이적지않았다

광주지역일선교사들은A형의경우 1

등급 기준 점수가 지난해(97점)와 비슷

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B형

은지난해(1등급 91점)가워낙어렵게출

제됐던 만큼 지난해보다 높거나 비슷한

9295점수준으로예측했다

수학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게 일

선 교사와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B형의 경

우지난해만점자비율이 43%에달했지

만올해는아니라는얘기다

영어도 지난 두 차례의 모평보다 어

려운데다 고난도문제(3점) 등으로변별

력이 확보돼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

는경우는없을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

있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지난해(98점)

보다 낮은 점수(9295점)에서 1등급 컷

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출제본부가 쉬운 수능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수능이 워낙

쉽게 출제됐던 탓에 수험생들은 상대적

으로 어려운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와대구가내년도국비확보를위해

손을맞잡았다

그동안정치적이념적대립으로인해지

역갈등의대표적도시로불렸던광주와대

구가 상생 발전을 위한 달빛동맹을 넘어

이젠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예산 동

맹까지만들어가며진화를거듭하고있다

12일 광주시에따르면윤장현광주시장

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

관 1층에서 만나 광주대구 화합과 상생

발전을위한공동발표문을채택했다

양 시장은 발표문에서 광주시와 대구

시는상생발전을위해상호협력을강화하

고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과 연

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등 협력사업으

로추진중인예산을비롯해양도시가반

드시필요로하는국비확보를위해공동대

응하기로했다고밝혔다

이어 국회 여당과 여당 중앙 정부는

양광역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예산

이라는편견을버리고국가균형발전이라

는 큰 틀에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양시도는국가발전의신성장축인

남부권경제시대를열기위해긴밀히협력

한다는데뜻을같이하기로했다

이들은이날원유철새누리당원내대표

와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를비

롯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김성태간사 새정

치민주연합안민석간사등양당의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상대 지역의 주요 사업 필

요성을설명하고국비반영을요청했다

윤시장과권시장은두도시간협력사

업인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사업

(200억원)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

성(450억원)등 2개사업에대한국비반영

을요구했다

광주시 주요 건의 사업은 ▲자동차 100

만 대 생산기지 조성(353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

(38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10억

원) ▲고령동물 생육시설 환경개선사업(5

억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조

성(24억원)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7억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

회지원(46억원) 등 7개사업이다

대구시 주요 사업으로는 ▲물산업클러

스터 조성(1035억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5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68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835

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289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01억원)▲제3정부통합전산센터건

립(155억원) 등 7개사업이다

윤 시장은 앞으로 광주의 국비 예산은

대구가 대구의 국비 예산은 광주가 각각

설명하고도움을주는여건을만들어야한

다면서 영호남지역국회의원들이서로

상대 지역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고 도와

주면큰효과를얻을수있다고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 달빛

동맹(달구벌빛고을)을 맺고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분야별로민간중심의 교류

를이어오고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달빛동맹 광주대구 예산동맹

내년도국비확보에함께나선윤장현광주시장(왼쪽)과권영진대구시장(오른쪽)이 12

일국회에서김재경예결위원장의손을잡고포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장현광주시장권영진대구시장국회에서만나

상생공동발표문 채택국비확보공동대응키로

광주대구 예산동맹

협력사업(2건)  650억

연구개발특구기술지원화200억

초광역연계3D융합육성450억

광주시(7건)  483억원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등

대구시(7건)  4083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물산업클러스터조성등

201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2일광주시남구봉선동동아여고교문앞에서시험을마

친한수험생이반갑게맞이하는어머니와포옹한뒤홀가분한마음으로활짝웃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고했다 내딸

세월호선장 승객살인죄 유죄6면

신팔도유람수원화성축제 18면

국어수학어려웠다
수능 변별력확보위한고난도문제포함  영어는평이하게출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지난

달 15일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

레가 13일 30일간의대장정을마친다

관련기사 16면

기존 디자인 비엔날레와 달리 디자인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비엔날레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멘디니와 지역 업체

(주)인스나인이 협업한 미니맨 찻잔 세트

가 12월 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

뒀다 광주시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1관

광주 브랜딩전에 전시된 협업 작품 9개

를 내년까지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산업

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하지만 광주디자인센터로 새롭게 주관

기관이바뀌며진행상의문제점도노출돼

운영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는지적도나

오고있다

한편 폐막식은 이날 오후 6시 비엔날레

전시관 신명홀에서 자문위원 참여작가

큐레이터 도슨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릴예정이다알레산드로멘디니가디자인

한조명을제작할선정업체와국제조명디

자인공모전우수작발표도함께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오늘폐막산업화첫성과


